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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24세, 가명)의 동생들 나이입니다. 예멘 전쟁을 피해 

나오다가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2018년 아빠와 함께 제

주도에 들어왔는데 아빠는 어떤 일에 연루되어 출국한 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래는 나오미센터의 

도움으로 월셋집에서 살면서 재봉 기술과 자수를 배워 틈

틈이 손가방을 만들어 팔거나, 옷 만드는 곳에서 아르바이

트를 해서 동생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래의 막냇동생은 한국에 왔을 때 5살이었습니다. 유

치원을 거쳐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 아랍어보다 

한국어를 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말해 나오미센터 직원들

을 놀라게 했습니다. 나래 가족은 난민 신청을 했으나 난

민불인정을 받았고, 현재 예멘이 전쟁 중인 것을 고려하여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매년 체류비자를 갱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언제든 전쟁이 끝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곳에서 자라면서 한국어만 배운다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엔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한국어만을 열심히 배웠지만, 이

제는 떠날 날을 위해서 모국어도 잘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

다. 이런 상황은 난민 신청자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매

우 벅찬 일입니다. 

이승협 신부(제주교구 이주사목위원장)가 운영하는 나오미센터

는 제주도 유일의 가톨릭 이주사목 센터입니다. 구약 룻기

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이

주민, 난민들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하여 미사 및 성사, 상

담, 한국어 교육, 병원 진료 동행 및 무료 클리닉 운영, 그

리고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해외에서 태어나고 한국으로 이주해온 청소년을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부모 손에 이끌려 한

국에 왔고, 오자마자 부모는 일터로 아이들은 학교로 보내

집니다. 아무 준비 없이 교실에 들어간 아이들은 수업을 전

혀 따라가지 못합니다. 나오미 공부방에서는 이 아이들에

게 학습 지원 및 심리 상담 치료까지 해주면서 아이들이 온

전하게 적응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보살펴줍니다.

가족이 살 집을 구해 주고, 부모들의 직장을 소개해 주

고, 아이들의 공부를 돌보는 일까지, 나오미센터의 업무는 

폭이 넓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했을 

때 그곳에도 나오미센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주사목은 

하느님의 일입니다. 

나래 가족처럼 난민불인정 상태에서 살아가는 가족이 

꽤 많습니다.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이웃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

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

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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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4일~10월 1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제주교구 나오미센터’를 위해 쓰여집니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한마음한몸운
동본부’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제주도 이주민
난민의 동반자, 나오미

제주교구 나오미센터

*   모아주신 후원금은 전액 나오미센터에 지원되어 노후 시설 개선, 이주

난민 의료 및 보건 지원, 심리 상담 치료 활동 등 사업에 쓰여질 예정입

니다. 


